
개개의 특성이 빛나는 실 (29) 

  도요보 - 세계 유일의 장ㆍ단 복합 혼섬 “마나드”사 

세계에서 최초이며 오직 하나뿐인 멀티 필라멘트(multi-filament)와 스테이

플(staple)의 혼섬 복합사(混纖複合絲) “마나드”는, 이 실의 브랜드명이 아니라 

방적법의 명칭이라고 하는데, 섬유 업계에서는 도요보가 개발한 혼섬 복합사

의 브랜드명으로 알려져 있다. 

이 “마나드”는 필라멘트를 정방기의 롤러 파트(roller part)에 달려 있는 “고

전압 개섬 장치”를 통과시키면서 전압으로 개섬하여 프론트 롤러(front roller)

에 공급해 주면, 백 롤러(back roller)로부터 드래프트된 스테이플의 조사 플리

스(粗絲 fleece)와 프론트 롤러에서 겹치면서 혼섬된 다음 꼬임을 가하여 된 

실이다. 

 

“마나드” 복합사의 제조 방법 



이 “마나드”사는 스테이플과 멀티 필라멘트를 혼섬하기 때문에 잔털이 적

고, 실의 균정도(均整度)가 안정되어 있으며, 강력이 좋고 내마모성, 항필링성, 

세탁 내구성 등의 여러 우수한 특성을 갖고 있다. 또한 비교적 섬도가 굵은 

스테이플일지라도 세번수 실을 방출할 수 있으며, 적용할 수 있는 스테이플 

섬유의 범위가 넓어 면ㆍ폴리에스터 혼섬을 중심으로 여러 원료와 혼섬할 

수가 있다. 혼방률은 필라멘트가 최대 70%까지 가능하며, 필라멘트의 혼방률

이 많아질수록 물성면에서 강력이 올라가고, 실의 태도 변화한다. 

“마나드”가 개발된 지 30년이 넘게 경과하였는데도 그 기술은 “타사들이 

모방하려고 하여도 할 수 없었던 것 같다”고 하며, 지금도 이 실의 인기도는 

여전하다. 

“마나드” 복합사는 면이나 비스코스 레이온 등의 단섬유 스테이플 파이버

와 폴리에스터나 나일론 등의 필라멘트인 장섬유로서 태번수인 10수로부터 

세번수에 속하는 80수까지 뽑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30~50수를 가장 많

이 뽑고 있다. 가격은 보통 면ㆍ폴리에스터 혼방사의 1.5배 정도 하며, 용도

는 각종 유니폼, 언더웨어, 스포츠 셔츠, 재봉사 등으로 개발되고 있다. 

또한 이 기술은 정방교연(精紡交撚)의 “셀렉트(select)” 기술이나 2층 구조

사 등과의 기술의 복합화도 가능하다고 한다. ♣ 


